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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기술문서 개발을 위한 DITA 표준 적용

Adopting DITA Standard for Developing Technical Documentation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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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ng-Seo Koo)

Abstract - In engineering industry, technical documentation refers to any type of documentation that describes handling, 

functionality and architecture of a technical product. The intended audiences for product technical documentation is the end 

user, the administrator, service or maintenance technician. Competition and rapid technological evolutions have created pressure 

to release new and improved products on an increasingly frequent basis. As the technical capabilities of products advance, the 

technical documentation for those products is becoming longer and complex. The Darwin Information Typing Architecture 

(DITA) is and XML-based, end-to-end architecture for authoring, producing, and delivering technical documents. DITA is an 

OASIS standard that allows documentation groups to single-source document for multiple products and users, to automatically 

publish that documentation in several media formats including PDF and HTML, and to efficiently maintain and update that 

documentation. This paper study on the various implementation projects for technical documentation using OASIS DITA 

standard and examines the potential for using DITA as a solution for reconstructing existing technical documentation. Also We 

offer an incremental adoption approach to effectively implement DITA standard of technical documentation project for domestic 

firms, while reducing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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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발전설비 및 기계장

치, 가전제품, 로보틱스, 항공우주 산업, 엔지니어링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품 개발의 일부로 다양한 기술문서를 제작하고 

있다. 기술문서는 제품사용설명서, 기술매뉴얼, 유지보수설명서, 

제품기술데이터, 홍보자료 등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콘텐츠로 제

작된다. 기술문서의 목적은 고객이 제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작

동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 사용의 편리함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문서는 내용의 간결

함, 명확함, 정확함, 완전함, 일관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한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기술문서를 제품판매를 위해 형식적으로 제공

하는 부속품으로 인식하기도 했지만, 최근 선진기업들이 차별화

된 경쟁전략의 하나로 사용자편리성 제공과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술문서 제작에 필요한 정보자료(information 

source)은 한 기업 내의 여러 부서에 격리되어 있다. 이렇게 격

리된 구조는 기술 정보자료의 원활한 재사용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사용하는 도구의 이질성 때문이다. 보통 제품관리자와 

제품기술자는 MS워드를 사용하여 기술정보를 작성한다. 기술문

서 저작가(technical communicator)는 FrameMaker라고 하는 대

표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기술문서를 작성한 다음, 문서들을 PDF, 

”도움말“, HTML 파일로 변환한다. 마케팅 자료 저작가들은 보통 

InDesign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이질적인 기술문

서 개발환경이 정보공유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 정보공유 보다는 

해당 기술정보를 재생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기 때문이다[1].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기술문서의 개발비용 증가, 제

작기간 증가,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가 기술문서들 

간의 내용 불일치이다.

더우기 [2]에서 지적했듯이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점차 빨라지

는 기술진보로 인해 제품 출시 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있으며, 제

품이 기술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기술문서화 작업이 더욱 복잡

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더욱 심

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

해 온 전통적인 방식과 도구들을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

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 왔다. 산업계에선 ‘구조적 콘텐츠’, 

‘토픽 기반 저작’, ‘스마트 콘텐츠’, ‘지능형 콘텐츠’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이 새로운 방법론을 지칭하고 있다[1].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해 왔던 대표적인 정보기술로는 

nroff/troff, TeX/TeXinfo, SGML, HTML, XML, DocBook, DITA 

등이 있다[3]. 이 중에서 최근 해외에서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표준 기술이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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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ITA 기반 콘텐츠 재사용 개념도 

Fig. 1 A Concept Diagram of DITA-based Content Reuse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에서 2005년에 정식 규격으

로 승인한 DITA(Darwin Information Typing Architecture)이다. 

현재 DITA 공식 표준은 버전 1.2이며, 2015년 12월에 버전 1.3

이 승인될 예정[4]이다. DITA는 기술문서의 저작, 생성, 배포 전 

과정을 지원하는 XML 기반 아키텍처이다[5]. DITA 기반 저작원

리의 핵심은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책(book)이나 장

(chapter) 같이 큰 문서블록 대신에 DITA 토픽(topic)이라고 하

는 작은 조각(content chunk)으로 기술 콘텐츠를 저작하고, 이들

을 조립해서 기술문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DITA의 기본 

개념이 콘텐츠 내용(content)과 콘텐츠 형식(form)을 분리하여 

저작하기 때문에, [6]에서 지적한 기술문서 저작 분야에서 효율

성 때문에 그동안 유지해 온 스타일 기반, 문서 중심 저작방식에

서 구조화된 모듈 저작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는 최근 

동향과도 특성이 일치한다. 

DITA는 XML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XML 문서처리 자동

화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기술문서화 작업이 가능하다. 

DITA는 기술문서 개발에 콘텐츠 재사용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인 IBM사, Microsoft사, NOKIA사, CISCO사, Intel

사, SIEMENS사, HITACHI사, AMD사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선 기술문서 제작 

관련자들의 관심이 높으나, DITA 관련 기술 개발이나 실제 기술 

문서화 프로젝트에 적용한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이유에는 국내에 DITA 적용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고, 

관심있는 기술문서 관련자들이 다음 의문에 직면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DITA가 발전되고 있고 DITA 사용 기업이 확산되고 있는 건

가?

DITA를 적용하면 비용효과가 있는 건가? 

기술문서화 프로세스에서 DITA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해

야 하는 건가? 전체 프로세스에 구현해야 하는지? 부분적으

로 구현할 수 있는지? 부분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부

터 구현하는 게 바람직한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DITA 구현사례에 관한 

연구논문, 기업백서, 뉴스레터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기술문서화 프로젝트를 처음 추진할 때 시행착오를 줄

이고 DITA 표준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점증적 적용방안

을 제시한다. 이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기술문서 개발을 위해 

DITA 표준의 적용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의 기술문서화 관련자들

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먼저 기술문서의 여러 

유형을 검토하고, 오늘날의 기술문서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살

펴봄으로써 주요 이슈와 효율적인 기술문서화 방법의 중요함을 

인식한다. 3장에선 DITA 표준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4장에선 

DITA 구현 수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DITA 성숙도 모델을 살펴

본다. 5장에서는 DITA의 여러 구현사례들을 살펴보고, 6장에서 3 

단계에 걸친 점증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7장에서 결

론을 맺었다.

2. 기술 문서 

이 장에서는 먼저 기술문서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기술문서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오늘날 기술문서 개발팀이 직면한 주요 문제

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술문서 저작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이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인식하고자 한다.

2.1 기술문서의 유형

기술문서는 기술문서의 이용자, 문서내용의 기술수준, 저작스

타일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7].

전통적인 기술문서 –가전제품 또는 애플리케이션 수리 매뉴

얼, 제품 유지보수 지침, 기술명세서, 참조작업문서, 연구문서, 

연간보고서, 기술저널용 아티클 등

최종사용자 지원 기술문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의료기기, 

스마트폰, 가전제품의 사용자 매뉴얼 등

마케팅용 문서 - 제품 카탈로그, 소책자, 광고물, 웹사이트의 

소개 페이지, 보도자료, 광고문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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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문서의 용도가 광범위하므로 기술문서

의 효율적인 개발방법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2 기술문서화의 도전과제

[8]은 오늘날 기술문서 개발팀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다음과 같

이 지적하고 있다.

시장경쟁의 심화와 점차 빨라지는 기술진보로 새롭고 개선된 

제품의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제품의 기술적 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제품에 대한 문서화 

작업이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해지고 있다.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서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 기

업들은 제품들을 현지화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문서화가 

요구된다. 

고객들은 기술문서를 종이 인쇄물 외의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하므로 동일한 콘텐츠를 다중 포맷으로 제작하도록 

요구된다.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시장 및 영업망을 개척하기 위한 시

장 세분화 전략에 따라 맞춤형 제품 및 솔루션이 출시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기술문서화가 요구된다. 맞춤형 문서화는 

바람직하지만, 중복 콘텐츠를 생성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위의 5가지 도전과제를 요약하면, 기술문서의 내용은 점차 복

잡해지고 문서규모는 점차 커지며, 사용되는 여러 언어 또는 매

체로 인해 기술문서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문서 개발기

간은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문서를 효율적

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및 방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는 것이다. 

3. OASIS DITA

DITA란 용어에 포함된 “아키텍처”란 용어가 의미하듯이 DITA

는 ‘정보를 조직하고 통합’할 수 있는 통합된 기능들을 지원한다

[5]. 이 장에서는 DITA 표준의 현황과 기술분과위원회의 활동 

영역을 통해 DITA의 발전현황을 살펴본다.

 

3.1 DITA의 발전과정

IBM사는 1999년 12월에 소프트웨어(software, 이하 SW라고 

함) 문서화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IBMIDDoc라고 하는 책 형

식의 SGML 기반 콘텐츠 아키텍처를 대체할 수 있는 XML 콘텐

츠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위해 내부 워크그룹을 구성하였다. 이 

그룹이 2001년 3월 자사 SW의 문서화를 위한 XML의 단순 버전

인 DITA의 초기 버전을 발표하였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복잡한 

SGML보다 단순하다는 점이다. 그 이후 IBM은 DITA를 계속 발

전시켰고 2004년에 OASIS에 기증하였다. OASIS는 DITA 표준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6월에 DITA 1.0, 2007년 8

월에 DITA 1.1, 2010년 12월에 DITA 1.2를 OASIS 표준으로 승

인하였다. 특히 DITA 1.2에는 SCORM과 같은 이러닝 표준과 호

환되는 학습객체(LO: Learning Object)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이 포함되었다. [4]에 따르면 DITA 버전 1.3은 2015년 8월에 기

술위원회 명세(committee specification)로 승인되었고, 2015년 

12월에 OASIS 표준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3.2 기술분과위원회

OASIS DITA 기술위원회(이하 DITA TC라고 함)의 목적은 

DITA 표준을 정의하고 유지관리하며,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표준 

정보타입과 특정 도메인에 대한 마크업 어휘(makeup voca- 

bulary)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9]. DITA TC는 여러 기술분

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다음 5개 기술분과위원회가 

활동 중이고, 1개 분과위원회가 활동 중지상태이며, 6개 기술분과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였다.

DITA Help Subcommittee

DITA Learning and Training Content Specialization 

Subcommittee

DITA Semiconductor Information Design Subcommittee

DITA Technical Communication Subcommittee

Lightweight DITA Subcommittee

기술분과위원회들은 크게 DITA 표준 기술개발 및 적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위원회와, 특정 산업분야를 위

한 세분화(specialization) 기술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위원회로 

분류된다. 후자에 속한 기술분과위원회들의 목적은 특정 산업분

야에서 제기되는 공통 이슈들에 대한 세분화 기술을 개발하여 

DITA 표준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활동 중

인 교육훈련콘텐츠세분화 분과위원회, 반도체정보설계 분과위원회

와, 활동을 종료한 기계산업세분화 분과위원회, 의약품콘텐츠 분

과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4. DITA 성숙도 모델

DITA의 장점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문서 개

발에 DITA 적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DITA 표준에 관심 있는 

많은 기관들은 큰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DITA 기술을 처음 도

입하려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범위로 적용해야 하는

지? DITA를 기술문서 저작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전체에 구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이미 DITA 

표준을 적용해서 기술문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은 자신

들의 DITA 적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IBM사의 Michael Priestley와 JustSystems

사의 Amber Swope가 2008년에 DITA 성숙도 모델(DITA 

Maturity Model, 이하 DMM이라고 함)[10]을 제시하였다. DMM

은 DITA 기술 적용을 6가지 수준으로 분류한 가이드라인이며, 

DITA의 순차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DMM은 DITA 

적용수준에 대한 공통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것은 DITA 

기반 기술문서 저작시스템 구현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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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MM의 6가지 수준 요약

Table 1 Summary the six levels of DMM

수준 기대 효과 주된 구현 내용

1
범용 토픽 기반의

단순한 싱글소싱

기존의 콘텐츠를 단순히 한 개의 범용 토픽으로 변환하여, 다양한 PDF, HTML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문서를 생성함

2
타입형 토픽 기반의 

확장가능 재사용

기존 콘텐츠를 다수의 타입형 토픽으로 재구성하고, 맵을 사용하여 이들을 조립하여 특정 

기술문서를 제작함

3
기술문서의 품질 및 

일관성 향상
포괄적인 콘텐츠 모델이 되도록 정규화된 콘텐츠 아키텍처를 설계함

4
기술문서 생산 속도 및 

효율성 향상

콘텐츠 생명주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통합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콘텐츠 변환과 

콘텐츠관리 솔루션을 구현함

5 동적 개인화 실현 전사적으로 DaaS(DITA as a Service)를 구현하여 동적 개인화를 실현함

6 전사적 지식관리 통합 콘텐츠 및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여 전사적 지식관리를 실현함

표 1은 DMM 6가지 수준의 기대효과와 주된 구현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5. DITA 적용 현황 및 구현 사례

5.1 적용 현황

이 절에서는 DITA 표준을 기술문서화 프로세스에 적용한 기

업들과 산업 유형들을 살펴보고, DITA의 적용 현황과 확산 추이

를 분석하고자 한다. DITA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연구

는 Keith Schengili-Roberts에 의해 2012년 2월[11], 2012년 3

월[12], 2013년 1월[13], 2014년 12월[14]에 각각 수행됐으며, 

이 조사연구는 DITA-산업 전문 웹사이트인 DITAWriter[15]의 

DITA 사용기업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DITA 사용 등록기

업 수는 2012년 2월에 200개, 2012년 3월에 250여개, 2014년 

12월에 약 450개로 조사되었고, 2015년 10월[15]에는 555개 기

업이 DITA 사용기업으로 DITAWriter에 등록되어 있다. 이 자료

를 분석하면 DITA 사용 등록기업 수가 연평균 약 100개씩 증가

하고 있다. 더욱이, DITAWriter의 DITA 사용기업 목록은 자발적 

등록 방식으로 운영됨으로 실제 DITA 사용기업 수는 등록기업 

수를 크게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4]는 사회관계망(LinkedIn)

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약 1,400-3,000개 기업이 

DITA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사용기업 수가 더욱 빨

리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술문서화에 DITA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 분야는 

SW이다. DITA는 그 탄생이 IBM사에서 자사 SW제품 기술문서

화를 위해 개발했기 때문에, 컴퓨터 SW 업체들과, 정보기술 및 

서비스 업체들이 주된 DITA 사용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러한 현상에는 DITA 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SW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일조하였을 것이다. [14]에 의하면 2014년 

DITA 사용 등록기업 중 컴퓨터 SW 분야가 약 27%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정보기술 및 서비스 분야가 12%,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가 7%, 반도체 분야가 5%, 의료기기 분야가 4%로 뒤를 잇

고 있다. DITA 사용기업의 추이에서 긍정적 변화는 DITA 사용 

등록기업 수가 2012년 250여개[12]에서 2014년 450개[14]로 증

가하면서 컴퓨터 SW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34%에서 

2014년 27%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서 DITA 사용이 SW 

산업 이외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4]에는 

2014년에 거의 60개 유형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DITA를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데이터[15]를 분석하면 

DITA 사용 등록기업이 북미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35개국의 

62개 비즈니스 유형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5.2 구현 사례연구

이 절에서는 기술문서화에 DITA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프로젝트 규모 및 적용 범위, 추진 목적, 주요 성과, 그리고 

구현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DITA 

구현사례들은 SW 기술문서화 관련 연구자료들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16]은 SDI 글로벌 솔루션사가 소규모 SW 기업의 기술문서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한 DITA 기술문서화 사례이다. 이 프

로젝트의 추진 목적은 기존 SW의 추가 기능에 대한 문서화, 기

존 기술문서의 갱신, 기술문서를 PDFㆍXHTML 형태로 자동 변

환하는 프로세스 구축, 기술문서에 대한 질의ㆍ검색 시스템 구축, 

운영비용의 최소화 등 8가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소규모로 4주 동안 수행됐으며, SW에 구

현된 함수 설명으로 이루어진 기존 5개 PDF 문서를 소스 콘텐츠

로 사용하였다. 소스 콘텐츠 규모는 2단 편집형식의 총 275 페이

지로 비교적 소규모이며, 이들을 DITA 토픽으로 변환하였고, SW

에 새로 추가된 함수들에 대해서는 DITA 토픽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일련의 템플릿 토픽파일을 정의하여 소규모 SW 기업에서 

새로운 토픽을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픽들에 대

한 메타데이터의 설계 및 구현은 시간 제약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 사례의 특이점은 소수의 SW 솔루션을 보유한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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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SW 기업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수행한 소규모 

DITA 기술문서화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17]은 SW 개발방법론인 애자일 프로세스에 의해 SW 출시 

사이클이 점차 짧아지면서 효과적인 SW 기술문서 개발을 위해 

DITA 기술을 적용한 독일 Fujitsu ETS GmbH사의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 목적은 기술문서의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문서화 프로세스 개발과, 애자일 SW 개발 프로세스와 

기술문서화 프로세스의 밀결합(tightly integration) 체계의 개발

이었다. Fujitsu ETS GmbH사는 다양한 제품, 다양한 고객층, 그

리고 다양한 운영체제로 인해 여러 버전의 기술문서를 제작해야 

하는 대규모 문서화 작업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과제였다. 예

를 들어, 한 고객그룹을 위해 표준버전의 설치안내서를 제작하려

면 3가지 운영체제에 따라 2가지 출력형태(PDF, HTML)로 제작

해야 하므로, SW 표준버전 하나에 대해 총 6가지 버전의 기술문

서를 전통적인 워드프로세서로 제작해야 했다. 이 사례는 DITA 

적용 전에는 기술문서팀에서 다양한 문서화 도구(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등)를 사용하는 이질적인 문서작업 환경이었는데, 

DITA 적용 후에는 DITAworks CMS(Content Management 

System)를 사용하여 동질적인 저작환경에서 기업 내의 모든 기

술문서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례의 특이점

은 총 4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DITA 저작환경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첫 단계는 단순하게 기존 기술문서들을 DITA 문서로 전

환(migration)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단계에서는 Eclipse 

기반 SCM(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규 

SW 개발 프로세스에 문서화 프로세스를 통합하였다. 특히, 시작

단계에서 기술문서들에 엄격한 문서작성지침을 적용하는데 XSL 

프로그래밍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기술문서화 프로세스

의 효율화로 인해 이후에 충분한 시간적 보상으로 나타났다고 하

였다.

SW 개발과정에서 요구사항 분석서, 각종 설계서와 같은 문서

들이 상당히 많이 생성된다. 이 문서들은 서로 연관된 콘텐츠들

을 다량으로 포함하는데, 그 이유는 기술문서들 중 대부분이 이

전 단계에서 생성된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문서들 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

우며 이러한 문제는 문서들 간의 콘텐츠 불일치를 야기시켜 SW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18]은 Motoyama의 문서-구조화 방

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SW 

기술문서화 시스템의 구축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SW 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많은 기술문서 간의 관련성과 추적성

(traceability)을 향상시키고, Motoyama 방식의 유지관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트리형태의 구조화된 

문서모델을 정의하고, 문서모델에서 세 가지 구조패턴을 구분하

였다. 이 패턴들을 토픽 재사용 측면에서 분석하여 각 패턴에 대

한 토픽 크기(topic granularity)를 정의하였다. 이 사례의 특이점

은 일본 산업표준인 SCLP-JCF2007(Software LifeCycle Process 

- Japan Common Frame 2007)에 따라 생성되는 기술문서들(제

안요청서부터 사용자매뉴얼까지 9종의 문서) 간의 콘텐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소스 CMS를 활용하여 DITA 기반 

CMS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주요 성과로 기술문서의 추적성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문서모델

의 구조패턴에 따라 DITA 토픽 크기를 변경하면 DITA 문서의 

관리비용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점도 실험적으로 제시하였다. 

[19]는 Altitude Software사에서 자사의 SW 제품군이 진화함

에 따라 기술문서화의 복잡함을 해결하고자 1993년부터 2014년

까지 20년 동안 6단계로 수행했던 기술문서화 사례이다. DITA 

기술은 2005년-2008년에 수행된 4번째 단계에서 처음 적용했다. 

2005년 기존 기술문서들을 DITA로 변환하여 교육자료들을 개발

했는데 기존 문서들의 변환시간이 예상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10년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여 대부

분의 문서들을 재구성하였다. 2003년에 기능 기반 문서화에서 태

스크 기반 문서화 방식으로 변환했고, 2010년에는 다시 커스텀 

토픽 패턴(custom topic pattern)으로 변환하였다. 기술문서 규모

는 첫 해인 1999년에 수백 페이지였으나 2014년에는 6,000 페이

지가 넘었으며 DITA 문서는 6,800개 토픽에 170여개 맵으로 구

성되었다. 제품설명서는 HTMLㆍCHMㆍPDF 형태로, 교육자료는 

HTMLㆍPDF 형태로 생성되고 있다. 이 사례의 특이점은 DITA

의 기본적인 도구들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최소 범위로 맞춤화

된 DITA Open Toolkit으로 최종 기술문서를 생성하고, DITA 토

픽파일 및 그림파일들을 Unix 파일시스템에서 버전관리 시스템

으로 관리하며, 프로그램 개발은 Python과 같은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여러 장점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도

구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SaaS(Software-as-a- Service) 모

델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은 SW 개발 프로세스와 기술

문서를 지원하는 4가지 문서화 형태를 분류하고, 다양한 문서 개

발에 이러한 SaaS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Wiki 방식과 

DITA 지향 XML CMS 방식으로 제공되는 상용 임대 서비스의 

비용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하고, 임대 방식의 기술문서화 서비스

가 프로젝트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임대 방

식의 강력한 문서화 시스템이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저렴

한 사용료로 최고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플랫폼 독립적이며 

고성능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문서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효과

적인 문서화 개발과, 강력하고 확장가능한 문서화 프로세스를 구

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aaS 서비스 모델이 확산되

면서 소규모 기업도 강력한 SW 기술문서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의 접근보안성, 신뢰성, 정보기밀성과 같은 쟁점은 

남아있다고 결론지었다.

[21]은 캐나다 온라인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선두기업 중 하

나인 CEDROM-SNi사에서 DITA 기반 기술문서화 구현 사례이

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 목적은 뉴스문서들(신문기사, 라디오 및 

TV쇼 녹취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효율적으로 문서화

하는 것이었다. 서비스의 주된 이용 기관은 사기업, 정부기관, 협

회, 도서관, 대학이고, 사용자 교육자료, 웹서비스 레퍼런스 안내

서 등 다양한 문서들이 생성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해결과

제는 단순 참고안내서와 교육자료부터 다국어로 제작된 복잡한 

작업절차지침서에 이르기까지 생성할 문서범위가 다양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주요 성공요소로 문서유용성, 마감일 준수, 비용, 

다국어, 배포미디어(종이책, 온라인 파일)를 설정하였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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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3년 11월에 시작하여 2004년 9월에 3개 국어로 제작된 최

종버전의 문서들이 개발되었다. [21]은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XML 

사용 경험이 있었지만 DITA의 적응기간이 필요했으며, 그래서 

기술 콘텐츠를 정보구조에 따라 저작하고 DITA 도구와 태그집합

의 사용이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하였다. 프로젝

트의 첫 번째 부분인 시스템 구현은 성공적으로 수행됐으나, 두 

번째 부분인 DITA 토픽으로 변환해야할 콘텐츠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 

[22]는 DITA 구현 프로젝트를 수행한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DITA 표준을 적용한 주

된 이유로는 설문응답자들이 기술문서 구성방식, 콘텐츠 재사용, 

다국어 번역비용 절감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들었다. 프로

젝트의 주된 성과로는 거의 모든 설문응답자들이 다목적 콘텐츠 

제작의 개발을 들었고, 이로 인해 투자효과를 실현했다고 응답하

였다. 주목할 만한 비용절감이 PDFㆍHTML 등과 같은 다중 포

맷 콘텐츠 생성, 콘텐츠 표준화로 인한 HTMLㆍe북의 생성, 교육

자료 및 도움말 시스템 개발, 마케팅 및 판매자료의 맞춤화, 기술

문서의 스타일링, 레이아웃, 디자인 변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4개 기업은 많은 양의 기술문서에 다국어 번역을 활

발하게 적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비용절감을 실현했고, 다국어 번

역을 구현하지 않은 나머지 8개 기업도 비용절감을 크게 기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ITA 프로젝트의 평균 구현기간은 

3년이며 처음 예상보다 소요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응답하였다. 

프로젝트에서 초기 목표로 설정한 콘텐츠 재사용은 12개 기업 

중 단지 2개 기업만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은 추

후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활발하게 이용하는 2

개 기업은 기존 콘텐츠의 광범위한 재작성 단계를 프로젝트 계획

에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로 구현기간이 길어졌다고 응답하였다. 

광범위한 콘텐츠 재사용을 하려면 기존 콘텐츠의 분석 및 정비

(clean-up), 정보 아키텍처 설계, 토픽 설계 및 토픽지향 콘텐츠 

변환 작업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구현사례에서 이 과정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적극적인 콘텐

츠 재사용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구현하면서 DITA 기반 

콘텐츠 개발에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후에 적극적인 콘텐츠 재사

용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다. DITA 토픽 

관리에 중요한 도구인 CMS 선정 및 활용에 대해서는 12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프로젝트 초기에 선정했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기

존 기술문서를 DITA 기반 콘텐츠로 변환하면서 DITA 콘텐츠에 

경험이 축적된 이후 선정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후자의 방

식을 추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DITA 점증적 적용방안

DITA 적용은 DITA 성숙도모델(DMM)의 6가지 수준 중에서 

기업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5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구현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 

세 단계의 점증적 적용방식을 제안한다.

(단계 1) 멀티 채널 구현 단계 – DMM 수준 1을 목표로 기

존 기술문서를 DITA의 제너릭 토픽으로 변환하여 단일 소스 

다중 채널 출판(one-source multi-channel publishing) 시스

템을 구현한다. 수준 1은 범용 토픽과 맵 구현과 같은 DITA

에 대한 낮은 기술을 요구하고 소규모 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하나의 DITA 기반 기술문서를 사용자요구에 맞춰 

PDF, HTML, ePub, Eclipse 도움말 파일 등 다양한 포맷으로 

자동 변환할 수 있어서 상당한 시간적ㆍ비용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단계를 수행하면서 DITA 기반 콘텐츠 개발(정보

아키텍처 설계, 토픽 설계, 맵 설계, 콘텐츠 저작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2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다.

(단계 2) 싱글 소스 토픽 구현 단계 – DMM 수준 3을 목표

로 기술콘텐츠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DITA 토픽타입과 맵을 

설계하여 싱글소스 토픽기반 다중 문서(single-source topic- 

based multiple documentation) 시스템을 구현한다. DMM 

수준 2와 3은 핵심 요소들이 상호연관성이 깊어서 같은 단계

에서 수행하는 효과적이다. 이 단계에선 기존 콘텐츠들과 사

용자요구를 분석하여 정보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사용성이 높은 토픽 크기와, 콘텐츠 특성에 맞는 토픽 타입

과 맵 타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 요소이다. 이 단계가 구축

되면 콘텐츠 재사용이 실현되어 기술문서의 개발기간 단축, 

제작비용 절감, 그리고 상당 부분의 콘텐츠 일관성 향상을 실

현할 수 있다. 

(단계 3) 프로세스 통합 구현 단계 – DMM 수준 4를 목

표로 콘텐츠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을 통합한 통합 기술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 단계에선 통합 기술

문서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고, 수많은 기술 콘텐츠(토픽, 

맵 등)의 통합관리를 위한 CMS를 구현하여 버전관리를 

실현하며, 제품개발 프로세스와 기술문서 프로세스의 통

합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 요소이다. 이 단계가 구

축되면 기술문서의 개발기간 단축, 제작비용 절감, 그리

고 콘텐츠 일관성 향상에서 단계 2보다 높은 수준을 실

현할 수 있다. 

DMM 수준 5, 6은 아직 구현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관련 자료도 없어 기술적 해결과제, 시행착오 등이 알려지지 않

았으므로, 단계 3 구현 이후에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결  론

효율적인 기술문서 개발을 위한 OASIS DITA 표준은 콘텐츠 

재사용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DITA 관련 기술 개발이나 실제 기술

문서화 프로젝트에 적용한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술문서 개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DITA 

표준을 확산하고자, 국내 기업의 기술문서 관련자들이 DITA 표

준에 대해 가지는 의문들을 해소하고 기술문서화에 대한 D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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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OASIS 그룹은 2005년 DITA 1.0을 승인한 이후 표준을 지속

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2015년 12월에 버전 1.3을 승인할 예

정이다. 또한 DITA 기술위원회 산하의 여러 기술분과위원회 활

동을 통해 기업들이 DITA 적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관련 기

술들을 개발 및 확산시키고 있다. DITA 산업 전문 웹사이트인 

DITAWriter의 DITA 사용 등록기업 수가 2012년에서 2015년 사

이에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100여개씩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1,400-3,000개 기업이 실제 사용하

는 것으로 추정한 사회관계망(LinkedIn)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

로 볼 때, DITA 사용기업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구현 프로젝트들의 주된 해결 과제는 기

술문서의 PDFㆍXHTML 자동 생성 프로세스 구축, 기술문서화 

비용의 최소화, 콘텐츠 재사용 실현, 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문서

화 프로세스의 밀겹합 체계 구축, 다국어 번역비용 절감 등이며, 

거의 모든 구현사례에서 DITA 적용 후 비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문서의 PDFㆍXHTML 자동 생성 프로세스 

구축은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비용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

이다.

OASIS DITA 표준은 점차 짧아지는 기술문서 제작기간 및 비

용절감 요구와, 기술문서의 콘텐츠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우수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기술문서 

개발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개선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가 증가할

수록 더욱 확산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효율적인 기술문

서 개발을 위해 DITA 적용 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단계 점

증적 적용방안을 사용하는 것이 선행 기업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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